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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明  鎬

(Ⅰ)

한반도내(韓半島內)에 생존(生存)하는 있는 한국인(韓國人)의 어느 가정(家庭)을 막론(莫

論)하고 옹기(甕器)를 갖추어 있진 않은 가정은 없을 것으로 안다.

예(例)를 들어 본다면 각가정(各家庭)의 정원(庭園)이나 후권(後圈)을 돌아 볼 것 같으면 

으레 장독대가 보인다. (사진 1)

<page 41 사진>

이 장독대 위에는 여러 종류(種類)의 옹기 그릇이 놓여 잇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옹기는 한국인(韓國人) 가정(家庭)에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아직껏 이에 

대한 만족(滿足)할만한 문헌(文獻)과 논문자료(論文資料)가 알려지지 않음은 매우 유감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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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라 하겠다.

다행(多幸)히 1969년도(年度) 전반기(前半期)에 이르러 당시(當時) 한미재단(韓美財團)에

서 대민사업(對民事業)으로서 전라북도(全羅北道) 군산군(群山郡)에 개정병원(開井病院) 

Seagrane Hospitel을 신축(新築)할 때 건설책임자(建設責任者)로 있었던 Rodger. I. Eddy

가 한국(韓國) 옹기(甕器)에 대(對)한 관심(關心)을 갖고 한국옹기점(韓國甕器店)에 관(關)

한 연구(硏究)를 시작(始作)하게 되었다.

이 연구(硏究)를 실시(實施)함에 따라 미국(美國)에 있는 Smithsonian Institution으로부

터 연구(硏究) 보조금(補助金)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Smithsonian Institution으로부터 연구보조금(硏究補助金)을 받게 됨에 따

라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교수(敎授)이며 동대학부속박물관장(同大學附屬博物館長)이신 

손보기박사(孫寶基博士)와 서울대학교(大學校) 교수(敎授)이며 동대학박물관장(同大學博物

館長)이신 김원룡박사(金元龍博士)의 직접적(直接的)인 지도하(指導下)에 Mr. Eddy와 정명

호(鄭明鎬)는 1969년(年) 8일(日) 하순경(下旬頃)부터 본격적(本格的)인 연구사업(硏究事業)

을 추진하여 마침내는 금일(今日)에 이르렀다.

이 결과(結果)로 비로소 현재(現在) 한반도내(韓半島內)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한국(韓

國)의 옹기점(甕器店)에 대(對)한 연구(硏究)를 착수(着手)함으로써 이에 따라 몇가지의 중

요(重要)한 자료(資料)를 새로 얻게 되었음은 다행(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 사업(事業)

을 좀더 일찍이 관심(關心)을 가졌더라면 더 많은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를 남김없이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된다.

현존(現存)되고 있는 한국(韓國)의 옹기점(甕器店)은 광범위(廣範圍)한 도토공업분야중(陶

土工業分野中)에 있어서 가장 최근(最近)까지 널리 보급(普及)되어 전래(傳來)되어온 한국

(韓國) 유일(唯一)한 전통적(傳統的)인 요업(窯業)중에 하나로서 또는 기술(技術)의 집단(集

團)이면서 민속집단(民俗集團)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옹기점(甕器店)에서 생산(生産)되는 용기(容器)는 일찍부터 한국민족(韓國民

族)에게 있어서 널리 애용(愛用)되어 오면서 천시(賤視)당해 온 그릇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천시(賤視)되어 온 이 그릇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활필수품(生活必

需品)으로서 절대(絶對)로 없어서는 안될 그릇이며 또한 우리들의 생활주변(生活周邊)에서 

항상(恒常)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대하고 있는 귀중(貴重)한 도구(道具)중에 하나로 쓰여지

고 있다.

즉 한국인(韓國人)들이 옹기를 긴요(緊要)하게 쓰이는 이유(理由)는 이를 조미료(調味料)

와 주부식물(主副食物)의 저장용구(貯藏用具)로써 혹(或)은 주류발효기구(酒類發效器具)로

서 음료수(飮料水) 저수용구(貯水容具)로 쓰이는 까닭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긴요(緊要)하게 쓰이는 용구(容具)이지만 과학문화(科學文化)의 발달(發達)과 

노도(怒濤)와 같이 선진국(先進國)인 서양문화(西洋文化)가 급속(急速)히 밀려 들어 오는 까

닭에 고유(固有)한 한국(韓國)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은 급기야는 퇴락 자멸(自滅)하는 기로

(岐路)에 놓이게 되었음을 볼 때 하루속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調査硏究)가 간절

히 요망(要望)되는 바라 하겠다.

이와같이 귀(貴)히 요망(要望)되는 시기(時期)에 부비(不備)한 능력(能力)으로 만(滿) 사

개년(四個年)이란 세월을 허비하면서 남한전역(南韓全域)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옹기점(甕

器店)에 관(關)한 조사결과(調査結果) 일부(一部)를 이 지면(紙面)을 할양(割讓)받아 소개

(紹介)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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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개성상(四個星箱)에 걸쳐 조사(調査)한 옹기점(甕器店)에 대(對)한 자료(資料)를 소개(紹

介)함에 앞서 이들의 역사적(歷史的)인 배경(背景)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토도제품(土陶製品)을 기본생산(基本生産) 필수용구(必需用具)로 사용(使用)하고 있는 한

민족(韓民族)은 언어학상(言語學上)으로는 Altai어족(語族)에 속(屬)하며 인종학상(人種學

上)으로는 Tungus족(族)에 속하고 있다.

이와같이 Altai. 어족(語族)으로서 Tugus족계(族系)의 배경(背景)을 가지고 형성(形成)된 

한민족(韓民族)은 어느시대(時代)부터 이 동북아세아지역(東北亞細亞地域)에 위치(位置)한 

한반도(韓半島)에 정착(定着)하게 되었는지는 명확(明確)히 밝혀진 바 없으나 고고학(考古

學)의 발달(發達)로 인(因)하여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도 인류(人類)가 구석기시대(舊石器

時代)부터 생존(生存)하였음을 밝혀졌다.

지금(只今)으로부터 20여년전(餘年前)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韓半島)에 인류(人類)가 

생존(生存)하기 시작(始作)한 시기(時期)에 대(對)하여 아마 신석기시대이전(新石器時代以

前)으로 거슬러 올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한국(韓國)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문과학(人文科學)의 

도입(導入)에 따라 실증적(實證的)과학적(科學的) 방법(方法)으로서 선대사(先代史)(근세이

전(近世以前)) 즉(卽) 100년(年) 이전(以前)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을 고증(考證) 고찰

(考察)하는 고고학(考古學)의 노력(努力)과 공헌(功獻)으로 마침내 우리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도 만년이전(萬年以前)에 인류(人類)가 이땅에도 생존(生存)하였던 사실(事實)을 그

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이 남한(南韓)과 북한지역(北韓地域)에서 각각일개처(各各一個

處)씩 발견(發見)되어 이미 학계(學界)에 소개(紹介)가 된 바 있다.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 현재(現在)까지 조사(調査)에 의(依)하여 밝혀진 최고(最古)의 절

대연대(絶對年代)는 30,692± 3,000B.P로서 이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放射性炭素年代測定

法)(Radiocarbon Testing)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  30,692± 3,000B.P는 바로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인 중기구석기시대(中期舊石期時代) 

후반기(後半期)에 속(屬)하는 시기(時期)임을 볼 때 적어도 30,000년 이전(以前)부터 이미 

한반도(韓半島)에도 인류(人類)가 서식(棲息)하기 좋은 입지조건(立地條件)을 갖추어 있었

던 곳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한반도(韓半島)에 인류(人類)가 발을 붙이게 된 후(後) 이들이 필요(必要)로 하는 

생활필수품(生活必需品)의 고안개발(考案開發)을 함에 있어 보잘것없는 자연석(自然石)과 

나무를 이용(利用)함으로부터 점차(漸次)로 자연석(自然石)을 가공(加工)하여 사용(使用)하

고 자연목(自然木)을 다듬어 사용(使用)하면서 한편(便) 생물(生物)들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

하는 불(火)을 사용처리(使用處理)함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인류(人類)는 흙을 빚어 이들이 필요(必要)한 모양(模樣)과 용구(用具)를 만들어 

불을 이용(利用)하여 이것들을 불에 구워 완성품(完成品)을 만들어 사용(使用)하기에 이르

렀던 것이다. 즉, 인류가 지상에 생존하게 된 때인 2, 000, 000년전(年前)으로부터 15∼1, 

600, 000후인 즉 4∼500, 000년전에 이르러 비로소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지

금으로부터 10, 000년을 전후하여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 살게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이 토기를 언제부터 인류(人類)가 개발(開發)하여 사용(使用)하였는지는 명확(明

確)하게 밝혀지고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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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도 한민족(韓民族)이 최초(最初)로 토기(土器)를 사용(使

用)하던 시기(時期)에 대(對)하여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수개처(數個處)에서 발견(發

見)된 유적중(遺蹟中)에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에 해당(該當)되는 유적(遺蹟)으로부터 발견

(發見)된 목탄자료(木炭資料)로서 연대측정(年代測定)을 한 결과(結果)에 의(依)하면 기원전

(紀元前) 3,600년(年)에 해당(該當)되는 3,430±250 B.P와 B.C 2995년(年)의 결과(結果)를 

보이는 두 유적(遺蹟)이 밝혀졌다.

이 양유적(兩遺蹟)은 서울 성동구(城東區) 암사동(岩寺洞)과 경남(慶南) 동래구(東萊區) 동

삼동유적(東三洞遺蹟)으로서 이곳에서 발견(發見)된 유물중(遺物中) 토기(土器)는 소위(所

謂) Kammkeramik라고 하는 빗살문토기계통(文土器系統)이 주(主)로 출토(出土)되었다.

이는 북(北)유럽지방(地方)을 비롯하여 시베리아 지방(地方)을 휩쓸어 유행(流行)하였던 

토기문화권(土器文化圈)에서 발생(發生)한 토기(土器)와 비슷하여 이 문화(文化)의 영향(影

響)이 한반도(韓半島)에 까지 전파(傳播)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Kammkeramik의 영향(影響)을 직접(直接) 전(傳)해진 경로(經路)로 보이는 Siberia지방

(地方)에 있어서 Khinsky 또는 Khino기(期)는 B. C 4000년으로 추정(推定)하고 있으며 완

전(完全)한 신석기(新石器)에 해당(該當)되는 Isakovo 기(期)는 B. C 3000년대(年代)로 보

고 있다. 말기(末期)에 해당(該當)되는 Glazkove기(期)는 B. C 1700∼1300년(年)으로 보고 

있으니만큼 한반도(韓半島)에 있어서 이 빗살문토기(文土器)는 B. C 2995년(年)과 

3430±250B.P라는 절대년대(絶對年代)가 유존(有存)되었음은 이는 바로 북(北)유럽의 

Isakovo 기(期)를 전후(前後)하여 Glazkove기(期) 사이에 해당(該當)되는 문화(文化)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時期)에 제작(製作)된 북(北)Europe의 토기(土器)의 특징(特徵)은 뾰족밑 곧은입

술 반족달걀 모양(模樣)의 토기(土器)로서 이 토기(土器)의 원료(原料)인 바탕흙에 함유(含

有)되어 있는 원료중(原料中)에는 운모(雲母) 골석(滑石) 석면(石綿)등(等)을 보강제(補强

劑)로 사용(使用)하고 있는데 한반도(韓半島)에서 출토(出土)된 빗살문토기중(文土器中)에서

도 그 예(例)가 발견(發見)되는 것으로 미루어 북구지방(北歐地方)과 Siberia 지방(地方)과 

함께 서로 상호관계(相互關係)가 있음을 암시(暗示)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

이 북(北)Europe을 거쳐 Siberia,  북미국(北美國), 한반도(韓半島) 등(等)까지 분포(分布)

된 소위(所謂) Kammkeramik인 빗살문토기문화(文土器文化)는 주(主)로 해변(海邊) 혹은 

하천변(河川邊)을 무대(舞臺)로 삼아 생활근거(生活根據)로 하였다.

이 빗살문토기문화(文土器文化)는 다음 단계(段階)의 토기문화(土器文化)는 무문토기(無文

土器)계류(系流)으로서 이 시기(時期)는 소위(所謂)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해당(該當)되

는 시기(時期)이다. 이들의 절대년대(絶對年代)는 2509±105 B.P ∼ 2230±280B.P로 밝혀진 

사이의 것으로 4개처(個處)의 유적(遺蹟)이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에 발생(發生)된 새로운 현상(現象)은 마연토기(磨硏土器)

의 발달(發達)이라 하겠다.

이 무문토기시대(無文土器時代)의 토기(土器)는 토기표면(土器表面)에 아무런 문양(文樣)

이 가(加)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태토(胎土)(바탕흙)는 점질(粘質)로서 이 속에 왕모래가 

배합(配合)되어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왕모래가 배합(配合)되어 있는 태토(胎土)를 사용(使用)하여 제작(製作)한 토기

(土器)는 표면(表面)에 장식문양(裝飾文樣)을 피(避)하고 그 대신(代身) 그 표면(表面)에 흙

물을 덧 입힌 연후(然後)에 이곳을 고운자갈 돌(천석(川石))을 가지고 그 표면(表面)을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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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질러(마연(磨硏)하여) 광택을 낸 것을 다시 불에 구워 만들어 낸 것이 특징(特徵)이라 하

겠다. 뿐만 아니라 그릇표면에 채색칠하여 그릇의 변화를 가질 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앞서 잠깐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이 시대(時代)에 흔히 보이는 석기(石器)의 대부분(大

部分)은 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使用)하었던 사람들로서 주(主)로 물가에서 많이 생활

(生活)을 하였던 이 빗살문 토기시대인(土器時代人)들을 대신(代身)하여 내륙(內陸)을 근거

지(根據地)로 삼고 농경(農耕)을 주업(主業)으로 전환개혁(轉換改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卽), 이는 빗살문토기(土器)를 사용(使用)하던 사람들이 무문토기(無文土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밀려 멸망하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을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반드

시 그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종래의 수렵생활과 물가 지역에서 생활함에 따

라 바닥흙의 공급환경에서 내륙(內陸)으로 이들이 이주(移住)함과 동시에 농경사회를 형성

하고 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바닥 흙의 차질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봄직도 하

겠다.  다시말하면 인종(人種)의 교체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 무문토기사용인(無文土器使用人)들은 넓은 한반도(韓半島)의 곳곳으로 퍼져 생존(生存)

하였음의 유적발굴조사(遺蹟發掘調査)에 의(依)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 무문토기(無文土器)는 일본(日本)의 야오이새기(미생(彌生))토기(土器)에 큰 영향(影響)

을 준 원조(元祖)가 된 것으로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초기(初期)부터 이미 일본(日本)은 한

국(韓國)의 문화(文化)에 깊은 은혜(恩惠)를 받은 나라라고 하겠다.

이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를 거쳐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에 임(臨)함에 따라 토기제

작(土器製作)에 있어 발달(發達)된 새로운 기술(技術)이 전(傳)해졌다.

이 시기(時期)는 탄소년대측정법(炭素年代測定法)에 의(依)하여 밝혀진바와같이 

1910±70B.P라는 답(答)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기원전후(紀元前後)하여 소위(所謂) 신라토

기양식(新羅土器樣式)이 발생(發生)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종래(從來)의 토기

(土器)는 저화도(低火度)로 그릇을 구웠으나 이때에 이르러서는 엄격하게 삼종(三種)의 토

기제작법(土器製作法)이 발생하였다. 즉, ① 종래의 토기 제작방법 ② 종래의 그릇벽을 양

쪽에서 두들겨 만드는 방법 ③ 자기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써리식으로 그릇을 만드는 방법

이 나타났다.

이 철기시대(鐵器時代)에 들어와서 발달(發達)된 신라토기(新羅土器)와 함께 1840±110 

B.P ∼ 1520±120B.P라는 절대년대(絶對年代)가 밝혀지는 시기(時期)를 전후(前後)하여 격

문(格文), 승석문토기(繩席文土器)와 같은 종류(種類)의 유문(有文)과 무문토기(無文土器)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時期)에 한반도(韓半島)에는 삼국현립시대(三國縣立時代)로서 백제토기(百濟土器) 

고구려토기(高句麗土器) 등(等)이 생산(生産)되었으며 이중 신라토기(新羅土器)가 가장 代

表的인 土器로 登場하게 되었다.

한편 1971年 7月 上旬頃 公州 宋山里古墳郡을 補修工事할 때 第六號墳에 隣接된 새로운 

建築古墳이 發見되었다.

이 古墳에서 發見된 遺物中 墓誌 2枚가 있어 이에 依하여 이 陵의 主人公과 築造年代를 

밝힐 수 있었다.

이 陵主는 百濟 第25代 武寧王夫婦로서 王은 62歲되는 西紀 523年 5月 7日에 死亡 하였으

며 西紀 525年 8月 12日에  이 陵에 王을 安葬하였다는 事實記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陵

은 523年으로부터 525年까지 만 2年 2個月이라는 期間을 걸쳐 建築墳이 完成하였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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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곳에서 注目되는 것은 陶磁器類의 發見이라고 하겠다.

이때에 벌써 高度로 發達된 陶磁器類에 대한 認識과 製作이 이미 中國에서는 이루어져 이 

技術이 韓半島에 까지 傳하여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이에 相當되는 遺物이 豊富하게 

發見되지 않으므로 韓半島에서는 이와 같은 種類의 磁器가 만들어졌는지에 對하여 밝히지 

못함은 有憾이라 하겠다.

한편 統一新羅時代를 前後하여 新羅地域에서는 當時 中國에서는 唐三彩陶器가 流行되었는

데 이 韓國에 있어서는 그의 影響에 依하여 新羅土器도 一層 發展을 보았음을 알 수 있다.

本格的인 陶磁器의 發達은 高麗時代에 이르러 發達되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6世紀初에 陶磁器類가 紹介되어 있었으나 本

格的으로 이 韓半島에서 陶磁器를 純粹한 우리의 技術로 生産段階에 이르렀던 時期는 바로 

이 高麗 初期부터라 하겠다.

그러나 이 時期에 對하여는 아직 明確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나 現在까지 밝혀진 바에 

依하면 西紀 993年 高麗 第6代 成宗 6年에 製作되었음을 밝혀주는 貴重한 陶磁器 하나가 

이미 紹介가 되어 있다.

이 陶磁器는 그릇 밑바닥에 陰刻으로 製作年代와 製作者의 이름을 明確하게 밝혀준 銘文

이   있는 것으로 이는 淳化三年銘壺고 부르고 있다

淳化三年은 바로 西紀993年으로서 이 993年을 前後하여 우리 나라 사람 스스로가 이를 만

들 수 있을 段階까지 到達하였음을 밝혀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부터 數十年後인 高麗第17代 仁宗때 (1123∼1146)에는 世界的으로 讚揚받을 수 있을 

만큼의 傑作을 만들 수 있는 水準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時代에 만들어진 高麗靑磁의 優秀한 製品을 生産한 結果에 의하여 마침내

는 韓國이라는 對外的인 國名인 Korea라는 固有名詞로 널리 稱하게 된것도 이에 起因된 것

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世界的으로 韓國이 陶磁器國으로 名聲을 떨치게 된 이 時期에는 靑磁와 더불어 

繪高麗 等이 구어졌으나 이들은 靑磁에 比하여 보잘 것 없이 發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世界的으로 讚揚받은 이 靑磁는 어디까지나 中國의 全般的인 技術과 製法의 影響

을 받아 開發한 傳承製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中國의 커다란 影響을 받고 發展된 이 靑磁는 마침내는 이 억센 中國陶磁術의 

領域에서 거침없이 脫皮하여 드디어 韓國獨自의 樣式과 技法을 開發發展의 경지에 이르게 

한 結實은 다름 아니라 저 有名한 象嵌靑磁의 發生이니 이는 高麗 第18代 예종(1146∼

1170)∼第25代 忠烈王(1274∼1308)까지 約 160年사이에 發達한 作品인 同時에 技術이라 하

겠다.

이와 같이 多彩로이 發達된 靑磁系 陶磁器는 李成桂에 依하여 李朝王國이 建設되는 時期

를 前後하여 새로운 樣相의 陶磁器가 開發되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日本人들이 대단히 

즐겨 찾는 所謂 미시마(三島)磁器라는 名稱으로 알려져 있는 粉靑磁器라고 하겠다.

이 粉靑砂器와 함께 急速度로 向上된 것으로 白磁도 아울러 들 수 있다.

粉靑砂器가 만들어진 李朝時代의 陶磁의 發展關係를 살펴볼 것 같으면 李朝 第3代 太宗

(1398∼1400)∼第10代 燕山君(1494∼1506)間에 粉靑砂器의 全成期를 이루었으며 그 다음 

段階로 發達된 것은 靑華白磁의 盛行과 同時에 辰砂, 鐵砂等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主로 

官窯인 司饔院이 屬한 分院에서 만들어 지기 始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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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院沙器가 만들어진 時期는 第10代 燕山君(1494∼1506)∼第17代 孝宗(1649∼1659)사이에 

流行되던 것이다.

이 期間中에 韓國의 陶磁器技術分野에 있어서는 重大한 受難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이 다름아니라 第14代 宣祖 20年부터 30年 (1592∼1597)사이를 前後하여 顯著하게 나

타난 現象이라 하겠다.

新羅石器時代以後로부터 宣祖25年까지 이르는 사이에 漸次로 發展을 보아온 韓國陶磁技術

은 선조25年 (1592)∼30年(1597)사이에 期間을 境界로 삼아 前後期로 嚴格하게 區分할 수 

있겠다.

卽 1592年 倭人들은 平和스러운 韓國을 侵略하여 壬辰倭亂이라는 大亂劇을 挑發하였던 것

이다.

이로 因하여 韓國을 侵略한 倭人들은 及其也는 當時에 優秀한 陶工들의 大部分을 强制로 

動員하여 日本國으로 拉致當하는 悲劇이 招來되었다.

이와 같이 侵略을 당한 韓國의 陶工藝는 優秀한 技術者를 갑자기 잃게 됨에 따라 自然히 

李朝陶磁術의 受難期를 맞이하여 마침내는 一時 退落現象을 빚어지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서 宣祖 30年以後로 韓國陶磁는 미미한 存在에 지나지 않은 反面에 日本의 陶工藝는 

날로 向上되어 今日에 이르러 世界首位의 陶磁器國家로 登場하게된 原動力을 이르게된 原

因이 되었다.

以上과 같이 受難期를 겪은 후 第17代 孝宗(1649∼1659)∼第25代 哲宗(1849∼1863)에 이

르는 사이에 陶工들의 全力的인 努力의 結果 壬辰倭亂이 突發한 以前의 水準線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 結果로 李朝中期의 陶工藝期를 마침내 形成하였으니 이때에는 靑華白磁의 全成期가 되

었다. 이때에 만들어진 陶磁器는 靑華白磁를 비롯한여 白磁辰砂가 만들어졌으며 한편 粉靑

系統은 넓은 地方에 퍼져 마침내는 粗難한 그릇들이 製作되었던 것이다.

마지막 段階인 李朝後期의 陶磁器는 第25代 哲宗(1849∼1863)부터 第27代 純宗(1907∼

1910)에 이르는 사이에는 靑華白磁와 辰砂系統은 完全히 衰退現象을 빚어내는 同時에 官窯

인 分院은 廢하고 이는 民間窯로 轉落되어 李朝陶磁器의 終末을 기했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背景下에 發生한 陶磁器인 石間珠는 所謂 官窯가 民窯로 轉落되는 時期에 널

리 製作하게 되었다. 

이 때를 前後하여 甕器인 오지그릇의 表面에 釉藥을 칠하는 새로운 方法이 傳해졌을 것을 

로 생각된다.

石間珠와 甕器가 만들어지는 同時에 粗難한 白磁와 靑華白磁가 若干 만들어졌다.

이 時期다음 段階의 陶工術과 陶工製品은 韓日合倂(1910∼1945)以后 우리 韓國의 陶工術

이 日本에 傳해진 以后 成長된 日本의 陶工術이 마침내는 다시 韓半島로 逆輸入되는 段階

에 處하게 되었다.

즉 倭砂器術과 倭砂器가 傳해 製作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石間珠系統의 湊器와 甕器질그릇

等이 만들어졌다.

以上과 같이 退落一路의 西向길로 접어 들어가는 韓國陶工術은 1953年을 前後하여 化工樹

脂의 開發에 따라 倭砂器와 漆器 질그릇은 또다시 거의 전멸된 狀態에 놓이게 되었으며 겨

우 甕器만이 命脈을 維持하게 되었으나 이들도 머지않아 韓國의 傳統的인 이 陶工術마저 

完全히 사라질 可能性이 濃厚해지고 있다.

以上과 같은 背景下에 發展 繼承되여 온 韓國甕器店의 構成體를 살펴 볼 것같으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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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Ⅲ)

韓國人 社會에 있어서 生活必需容器로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 甕器가 언제부터 어

떠한 연유로 發生하였는지에 대하여는 明確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官

窯의 沒落期를 前後하여 急速히 發展을 보게 된 구운 그릇이라 하겠다.

韓國의 陶磁工業分野는 그동안  波難많은 過程을 밟아 온 唯一한 傳統陶磁器技能藝術分野

의 一種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形成된 固有한 文化要素도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들어온 科學文明의 影響을 받

아 날로 退落一路의 西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科學文明의 혜택을 받은 實用性있는 金屬製品과 廉價로 多量生産되는 化工樹

脂製品의 氾濫으로 因하여 從前까지 즐겨 사용되어 온 옹기는 金屬器나 化工樹脂製品보다 

무게가 무거워 운반에 불편하며 破損率이 높은 까닭에 長期保存이 不可한데서 自然히 現狀

態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甕器수요자의 減少로 自然히 甕器店에서 生産은 날로 減少되어 갈뿐 아니라 

高價의 生産費에 수반하여 燃料難으로 마침내는 自滅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로 그릇의 種類와 그릇의 名稱, 技術 등은 쇠퇴 혹은 소멸되는 現象이 늘어

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現狀은 1910年以前에 使用하였던 그릇의 이름과 종류는 1950∼1953年間의 韓國

戰爭을 前後하여 현저하다 하겠다.

特히 甕器店에 直接 間接으로 위협을 가한 要因은 燃料對策 問題였던 것이다.

卽 半島에 있어서 世界第二次大戰을 起點으로 하여 1953年에 걸쳐 山野에 樹木의 大部分

은 無知한 人事에 의하여 荒廢하여 지고 말았다.

즉 우리나라의 山林은 全國土面程 9,929천 町步 가운데 6,667천町步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

으나 거의가 헐벗어 있는 까닭에 燃料供給의 難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겨우 不足한 燃料를 가지고 命脈을 維持하여 왔으나 最近 1973年 3月 17日부터 

4月7日에 이르는 사이에 數次에 걸쳐 燃料對策을 위하여 入山禁止令을 내린 記事를 조선일

보를 비롯하여 日刊紙에서 본 일이 있다.

이와 같은 國家施策으로 入山禁止令이 發表됨으로서 林産物 伐採가 禁止되고 따라 甕器店

이 燃料對策이 時急하게 되었다. 이 反作用으로 因하여 今日에까지 겨우 命脈을 保存하여 

온 傳統的인 民俗藝術을 비롯하여 技術 및 施設에 對한 保存을 위하여 時急한 對策이 要望

된다.

多幸히 入山禁止令이 發表되기 數年前에 이미 미약하나마 甕器店의 調査을 進行하였던 만

큼 調査事業에 심한 타격은 없다 하여도 多少 지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

다.

筆者는 入山禁止令이 發表되기 前에 南韓地域에 散在하여 있는 甕器店을 調査 實施함에 

있어 대략 다음과 같은 계획하에 調査에 臨하였다.

1. 古文獻資料 및 論文資料目錄 作成

2. 窯址地名一覽表 作成

3. 陶土(粘土 : 조대)生産地名一覽表 作成

4. 陶土磁器用語集 作成

5. 甕器店 施設과 道具에 對한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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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甕器製作術에 關한 調査

7. 甕器店의 生態와 社會構成에 對한 調査

8. 甕器形態와 文樣의 樣式變還에 關한 調査等 8個項의 計劃下에 調査를 始作하였다.

以上의 八個項目중에 第五項의 甕器店施設과 道具에 對한 調査에 關하여 簡單히 紹介하여 

보고자 한다.

이 甕器店施設과 道具에 對한 調査에 있어서 主로 甕器店 施設에 關하여 살펴 보고자 한

다.

甕器店의 施設로는 大體로 土器製作場과 窯成場으로 크게 兩分할 수 있다. 前者는 날그릇

을 주로 다루는 곳이라 하겠으며 後者는 날 그릇을 익혀 安全한 그릇을 만들어 내는 곳이

라 하겠다.

前者에 屬하는 施設로는 수비장, 작업장인 움(, 그릇을 만드는 機械施設인 물레, 건조장인 

송침, 날그릇을 預藏하는 찬간 혹은 헛동막(동막)等의 施設을 必要로 하고 있다.

(1)수비(水飛)

이 곳에서 수비장(水飛場)이라 함은 그릇을 만드는 원료 생질, 혹은 조대흙(粘土)을 질밭

(粘土鑛)에서 채굴한 거친 흙을 얻어 물에 풀어 純碎한 질(粹土)를 얻기 위한 施設로서 이

는 수비통, 수비탕,수비밭, 질건조장 같은 부수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사진2)

韓國 甕器店에서 수비를 實施하기는 最近의 일로서 이는 1950年를 前後하여 京畿道를 中

心으로 忠淸南道 一部地域에서 행하고 있다.

原來 韓國甕器店에 있어서 수비作業 過程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陶磁工業分野에서 수비과

정을 밟은 곳은 高級製品의 磁器類를 生産하는 곳에 限해 傳統的으로 實施하였던 것이다.

現在까지 水飛過程에 對한 調査에 의할 것같으면 新羅土器를 비롯하여 高句麗 百濟瓦當에

서 그 例를 찾아 볼수 있으나 이 水飛가 繼續 이 陶土製器에서 繼承하지 못하고 磁器에 限

해 繼承하게 된 것은 高麗期以後로 생각되며 陶磁系에서는 羅末을 기해 傳統을 계승치 못

하고 있던 것을 最近에 이 方法을 再發見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高級土陶製品을 生産하는 磁器所에 限해 實施하던 方法을 이 甕器店에서 再實施

하게 된 것은 韓國甕器店이 大革命期를 맞이 하게 된 要因의 하나라고 하겠다.

甕器店에서 생질을 수비하게 된 동기는 從來에 實施하였던 질대림질 하는 過程으로서 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물인 돌이나 모래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와같이 不完全한 옹기질인 바탕흙을 갖이고 그릇을 만들 경우 때때로 돌

이나 모래로 인하여 그릇 벽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생겨 용기속에 담은 액체가 스며나오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중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수비 과정이라 하겠다. 

수비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질밭 혹은 흙밭에서 얻은 생질을 일단 건조장에서 건조시킨 

후 이를 수비통에 넣어 질물을 만들어 낸다. 이 질물를 수비탕에 옮겨 질을 가라 앉힌 다음 

이를 수비밭에 다시 옮겨 이를 어느정도 건조시킨 후 이를 그릇 작업장인 움으로 옮겨진다.

이와같이 생질을 수비하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을 수비꾼이라 하여 옹기점에서 수비작업

을 最初로 實施한 곳은 京畿道 江華 附近이라고 京畿道 廣州郡 草月面 酸梨里에 所在하고 

있는 沈相玉氏의 甕器店에서 일하는 大匠 或은 片手인 金東允(63歲)에 의하여 밝혀졌다.

(2)움

作業場인 움이라는 공장건물이 있다. (사진 3)

이 作業場은 主로 그릇을 제작하는 곳으로 이곳에는 그릇을 만드는 기계시설인 물레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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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여러 가지 공구가 비치되어 있는 건물이다.

一般的으로 움이라 함은 半地下構造인 穴居, 穴倉등의 建物을 가리킨다.

現在 옹기점에서 부르고 있는 움은 上記한 바와 같이 半地下構造와는 현저하게 상이한 構

造로서 이는 地面에 흙담을 낮게 長方形으로 쌓고 그 위에다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은 간

단한 흙담집으로서 첨아(檐牙)의 높이가 地面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建物은 普通 高柱를 除外한 변주(邊柱)―변두리에 세워있는 평주(平柱)를 전혀 사

용치 않고 있음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 곳에서 使用하고 있는 高柱머리는 Y字形으로 생긴 部材를 使用하여 Y字形위에 宗道里

를 받도록 하였다.

高柱上의 宗道里와 변두리 흙담사이를 에꾸는 서까래는 둥근장목을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

었다. 

추녀는 역시 종도리 양단에서 45〫角으로 흙담 우각에 걸쳐 추녀를 형성한 우진각(隅棟角)

지붕을 만들었다.

출입구는 보통 일 개처 혹은 이 개처에 설치 하였으며 광창(光窓)은 해빛 잘 쪼이는 쪽에 

흙벽을 조그맣게 수개처 뚫어 놓았으며 이 밟은 곳에 그릇을 만드는 물레칸이 配置되어 있

다.

以上과 같이 형성된 움은 전혀 半地下構造와는 다소 相異한 構造라 하겠다.

이것으로서 甕器店에서 부르고 있는 움의 槪念과 一般的인 住居空間의 움의 槪念이 相異

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옴에 對한 確實한 記錄은 한치연의 海東釋史 卷民居條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謹按 此卽옴也 今處處有之 京城則......」이라 하듯이 現 서울곳곳에 옴이 있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옴에 對한 說文은 地室也 今謂고藏酒曰옴이라 하듯이 움은 땅을 

파 가지고 술을 저장하는 곳이라 하여 이것을 가리켜 地室 卽, 흘 혹은 땅방이라 하였다.

이 地室과 같은 意味를 갖이고 있는 記錄으로는 三國志 馬韓傳에 其俗居處 作草屋土室 形

如塚 其戶在上 擧家共在中 라 하듯이 作草屋土室이라함은 흙방을 갖추어 있는 초가집모양

의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 土室과 地室은 文字上의 差異가 있다 하겠으나 근본적인 眞뜻은 

同一한 흙집임은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움을 토실 혹은 지실(地室)이라는 데서 옹기점의 움 역시 엄격하게 말한다면 흙담집(土墻

屋)이니 만큼 說文과 같이 움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을 생각된다.

실로 옹기점의 움집중에는  屋內의 바탁이 屋外의 바닥보다 낮은 곳도 없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기본적이 기계시설인 물레가 놓인 물레칸은 뚜렷하게 주위를 둘려파 

놓은 것을 보아 이 역시 屋外地面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이와같은 현상은 半地下構造와 

흡사하므로서 움으로 간주 하였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옹기점의 움은 上述한 바와 같이 說文에서 言及한 地室을 움으로 지적한 것처

럼 三國志 馬韓條에 보이는 作草屋土室의 土室은 地室과 內容이 類似하게 흙을 素材로 삼

아 옹기점의 흙담집과 같다 하여도 過言은 아니라 하겠다.

여기에서 비로서 옹기점의 作業場을 움이라 부르게 된 根原을 어느 정도 참작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옹기점의 움내에는 그릇으 만드는 작업장 뿐만 아니라 그릇 바탕흙인 생질을 대림질

(그릇 바탕흙을 매통이나 낫과 같은 기구로 흙을 깎고 치고 하여 흙을 부드럽게 한다)장소

와  고작대미 설치장으로 일부 使用되며 一部는 날그릇을 저장하는 찬간으로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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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도 있다. 

이 옹기점에서는 그릇을 만드는 장소를 움이라 부르고 있으나 사기그릇을 만드는 작업장

인 움을 閣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움속에 基本的인 施設로는 물레가 있다.

(3)물레

물레라 함은 一般的으로 솜이나 털을 가지고 실을 짜아 만드는 기계를 가리키고 있으나 

이곳 陶土製作所인 甕器店에서의 물레는 흙을 소재로 하여 그릇을 만드는데 使用되는 받침

기계를 가리켜 물레라고 한다.

이 물레를 일명 윤대(輪臺)라고 하며 혹은 록로라고도 한다.

물레의 종류(種類)는 옹기점에서 사용하는 물레와 질그릇 점에서 사용되는 물레는 大同小

異한 形態로서 키는 낮으며 물레 평면의 넓이는 넓다.

沙器店과 漆器店에서 使用되는 물레의 키는 높으며 물레 平面은 좁다.

기와공장에서 使用되는 물레는 엉성하게 만들어져 견고성은 전혀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물레의 재료는 괴목(槐木)이 좋으며 심보인 갓못은 단목을 많이 사용한다.

옹기점에서 사용되는 물레의 재료는 주로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며 갓못은 대추나무를 一

般的으로 많이 使用하고 있다.

물레는 크게 四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물레를 固定시키는 部材는 대추나무나 혹은 괴

목재로 만든 갓못인 심지로서 땅에 고정시키고 이 곳에 물레체(體)를 안치시켜 놓는다.

물레체는 물레판인 둥근 밑박과 몸체인 동발 둥근 위판인 위박으로 構成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밑박과 위박의 규격은 同一하며 동발은 박보다는 약⅓정도 가늘다. 

以上과 같이 構成된 물레는 1950年代를 前後하여 급격히 改良현상이 發生하였다.

그 現狀은 물레를 잘 回轉시키기 위하여 갓못과 물레가 닫는 部分에 비아링(Bialing)을 달

아 매우 부드럽게 돌도록 하였으나 예전에는 순전히 목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自然히 심

한 마찰로 因하여 마모현상이 나타나므로 이 현상을 막기 위하여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로 

둥근 엽전 모양의 복긋을 달아 사용하였으며 갓못의 강도를 높히기 위하여 불에 구워 사용

하였으며 갓못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에 구워 사용하였다고 한다.

불에 갓못을 굽는 이유(理由)는 불에 구운 부분이 굽히지 않은 부분(部分)보다 단단하다는 

데서 그리 사용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토기를 제작함에 있어 물레를 최초로 使用하였던 時期에 對하여 明確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現在까지 調査에 의하면 新石器時代末 初期金屬器時代부터 利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부터 별변화없이 금일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4)송침

송침이라 함은 물그릇을 건조시키기 위한 시설이라 하겠다.(사진4)

흙을 소재로 삼아 제작되는 모든 물건들은 일단 일정한 건조기간을 필요로 한다. 

옹기점에 있어서도 물그릇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움밖에 나무기둥을 세우고 이 위에 솔가

지를 걸쳐 그밑을 응달지게 하였으며 통풍도 잘되게 설치하였다.

이 송침밑에다는 물레에서 갓만들어진 물그릇을 일단 건조시킨 후 다시 이 날 그릇 표면

에 잿물(釉藥)로 옷을 입힌 후 다시 이곳에다 건조시킨다.

이와 같이 어느정도 건조되면 그후에는 햇별 즉 직사 광선에 건조시킨다.

이와같은 송침시설을 필요로하는 곳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남북도, 강원도일부지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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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북도 일부지방, 경상북도 일부지역에 한해 있다. 이와같이 물그릇을 건조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지역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은 아마도 태토성분(胎土性分)의 차라 하겠

다.

이와 같은 現狀은 이미 新石器時代의 빗살문土器의 性分에 있어서도 그 例를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韓半島)의 서해안지역(西海岸地域)과 남해안(南海岸)으로부터 동해

안지역(東海岸地域)에 걸친 양지역(兩地域)의 토기(土器)의 바탕흙의 성분배합(性分配合)이 

엄격하게 분리(分離)되는 사실(事實)을 볼 때 옹기질의 바탕흙에 있어서도 빗살문토기(土

器)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서 앞으로는 바탕흙(胎土)이 나오는 질밭의 특성(特性)과 송침과의 상호관계가 있을 

것에 대(對)한 조사(調査)가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찬간

찬간이라 함은 물레에서 만들어 놓은 물그릇을 송침밑과 마당에서 건조시킨 후 일정한 기

간동안 저장한다.

즉(卽), 건조된 날그릇은 한가마(한굴)분의 날그릇이 모일 때까지 일단 모아 놓게 마련이

다.

이렇게 날그릇을 모아 저장하는 곳을 가리켜 찬간이라 하며 이 찬간은 일종의 고간인 창

고(倉庫)라고 하겠다.

이 찬간을 일명 헛동막이라고도 한다. 헛동막이라 함은 비어 있는 동막이란 뜻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을 가리킨다. 헛간, 헛동막은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헛동막인 찬간은 완전히 밀폐된 창고 모양의 구조(構造)로 된 것도 보이며 혹은 기둥 중간 

정도 낮게 벽을 싼 곳도 있다. 

이들의 건물들의 특징은 통풍이 잘 이루어 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이 헛동막인 찬간에는 그릇의 종류별로 질서 정연하게 분류해 서려(저장)놓고 있다.

以上과 같이 前者에 關係된 날 그릇에 관계된 施設物에 對하여 紹介하였다.

後者에 關係된 施設로서는 옹기를 굽는 가마라 하겠다.

(6) 가마

卽 土陶製品을 生産하는 곳으로서 완전한 製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完成시키는 

最終的인 施設로서는 이곳에서 紹介하려고 하는 가마이다.

가마라 함은 一般的으로 外來語인 日本語로 간주되어 오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歐美諸國人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實情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가마라는 술어는 순수한 우리나라의 재래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것

은 주로 볼 때는 시설인 일종의 아궁이인 불통틀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 例로서 각 가정의 부엌에는 가마솥이라는 시설물이 있다.

부뚜막에 설치된 여러 솥이 걸쳐 있는 중에 그의 규모가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솥이 걸려

있는 곳을 가리켜 가마솥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가장 규모가 큰 솥이 걸려 있는 아궁이 시설과 솥을 통틀어 가마솥이라 稱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가마라 함은 규모가 큰 아궁이를 구비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이에따라 흙을 소재로 하여 그릇을 만드는 점(店)에 설치한 가마굴 또한 그의 규모가 주택

에 설치된 가마솥 보다는 월등하게 그 규모보다는 큰 것임을 미루어 볼 때 가마라고 부르

는 것을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으로서 가마에 대한 술어를 規明한 바와 같이 이는 순 우리 나라 언어라 하겠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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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그릇굽는 시설을 가마라고 그냥 사용하는 理由는 이 陶磁器文化가 우리 나라로부

터 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卽 우리의 陶磁器文化가 大量으로 거침없이 日本으로 傳해진 것을 日本人들은 우리 나라

의 용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불편없이 使用한 것이며 이들의 外來語를 그대

로 使用함으로서 그들 나름대로 당시 時代感覺에 첨단을 걷고 있음을 자부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짐작이 간다.

이와같이 使用된 用語중에 가마가 그 한 例가 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一般的으로 흙을 소재로 하여 그릇을 굽는 시설을 가마라고 칭하지마는 간혹 어떤 토도제

작소 중에 있어서는 옹기점의 가마를 일명 가마굴이라고도 한다.

혹은 옹기가마, 뺄불통가마 대포가마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사진 5)

以上과 같이 가마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불리우고 있다.  가마의 구조를 살펴 볼 것 같으

면 대체로 산언덕에다 반지하구조(半地下構造)로 축조되어 있다. 이 가마의 밑부분은 화구

인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음 지상에 露出되어 있는 가마어깨부분에 해당되는 左右편에는 수

십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이 구멍을 가리켜 창솔구멍이라 한다.  가마중간 側面一部에는 가마 내부로 出入할 수 있

도록 출입구(出入口)가 구비(具備)되어 있는데 이를 가리켜 화문(火門)이라고 한다.

이 화문으로는 날그릇을 가마속에 서릴 때(쌀 때) 사용되는 출입구이며 또 그릇이 완전히 

구워진 것을 끄집어 낼 때 이 문(門)을 이용한다. 가마 맨끝머리에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가마 속을 살펴 볼 것 같으면 마치 땅굴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땅굴 구조(構造)로된 

가마 내부구조(內部構造)는 대체(大體)로 불통부분(部分)과 가마실부분(部分)으로 크게 두 

부분(部分)으로 구분(區分)되어 있다.

불통부분(部分)은 주로 볼을 때는 아궁이 역할을 하는 부분(部分)이며 가마실부분(室部分)

은 날그릇을 서려넣는 곳으로 이들을 구워 내는 곳이다.

이 가마실(室)과 불통과 경계(境界)를 이르는 부분(部分)에 한층 높은 부등이라는 시설(施

設)이 갖추어 있다.

불통바닥은 보통 수평(水平)이나 부등에 이르러 일단(一段) 높은 턱을 이르고 이로부터 차

차 경사진 면(面)을 이르고 있다. 가마실바닥은 보통 흙벽돌을 깔아 놓았으며 천장은 아치

형을 따르고 있다.  이상(以上)과 같은 구조(構造)로서 일반적(一般的)인 가마로 형성되어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내(韓半島內)에 전(傳)해오는 가마의 종류는 대체로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뺄불통을 비롯하여 조대 불통가마와 깐가마인 개량가마(용가마)등

의 삼종류(三種類)에 가마가 알려져 있다.

상기(上記)의 3종류(種類)의 옹기가마중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가마가 바로 

뺄불통 가마라고 하겠다. 

이 뺄불통가마에 있어서도 좀 더 세분되나니 외형상(外形狀)으로는 별로 구별될 특징을 찾

을 수 없으나 내부구조(內部構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그의 하나는 앞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가마 내부구조(內部構造)에 있어서 단순히 불통

부분(部分)과 가마실 사이에 일단(一段)의 부등 만이 설치되어 있는 종류와 그렇지 않고 이 

부분(部分)에 벽(壁)으로 가로막은 시설이 보인다.

전자(前者)는 일반적(一般的)인 양식(樣式)이라 하겠으며 후자(後者)는 특수양식(特殊樣式)

이라 하겠다.

후자(後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벽(壁)밑에 2∼4개처(個處)의 통화공이 설치(設置)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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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 통화공을 가리켜 살창 혹은 토주(토주(土柱) : 흙기둥)이라고 한다.(사진 6)

이 살창을 혹은 설창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말이 바른 말인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추

정하건데 설창구멍이라 하는 것이 바른 명칭으로 추정된다.

설창이란 설은 한문(漢文)의 설(設)을 뜻하는 것이고 창은 문창(窓)字를 의미하는 것으로 

두글자를 합해 설창(設窓)이라 하였을 것이다.

설창을 갖추어 있는 가마양식(樣式)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地域)은 주로 경기도(京畿道)와 

충청남도(忠淸南道)의 일부지역(一部地域)에서 그 예(例)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옹기 가마에 설창을 설치(設置)하게 된 기원(起原)에 대(對)하여는 아직 명확(明

確)하게 밝힐 수 없으나 이 시설(施設)에 대(對)하여는 앞으로 소개(紹介)하려 하는 조대불

통 가마와 연관성(連關性)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조대불통가마

조대불통가마는 뺄통가마와 현저하게 구분(區分)되는 가마로서 뺄불통가마는 명칭(名稱)의 

표현(表現)과 같이 일직선(一直線)으로 뻗어나간 모양이 가마라 하겠으나 이 조대불통가마

는 이와는 달이 외형상(外形上)으로 완전(完全)히 구분(區分)되는 가마이다. (사진 7)

조대불통가마는 외형상(外形上)으로 마치 ㄱ자형(字形)의 가마 구조로 구성(構成)되어 있

는 것으로 이는 뺄불통에서 볼 수 있는 불통부분(部分)과는 달리 가마실과 직각(直角)으로 

설치(設置)되어 특수양식(特殊樣式)의 가마골을 형성(形成)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또한 이 가마의 내부구조(內部構造)를 살펴 볼 것같으면 불통과 가마골인 가마실의 경계부

분(境界部分)에 대(對)하여 앞서 소개(紹介)한 바와 같이 특수(特殊)한 시설물(施設物)인 설

창이 이곳에 설치(設置)되어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 조대불통가마의 특징(特徵)은 외형상(外形上)으로 ㄱ자형(字形)의 평면(平面)

을 나타내고 있으나 내부시설(內部施設)로서는 설창을 구비(具備)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

라 하겠으며 그외의 시설(施設)은 거의 동일하다.

가마속을 출입(出入)하는 화문(火門)은 일개처(一個處) 내지(乃至) 이개처(二個處)로 설치

(設置)된 예(例)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양식의 조대불통가마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던 지역(地域)은 충청남도지방(忠淸

南道地方)과 전라북도지방(全羅北道地方)에 한때 유행하였던 것이나 근년(近年)에 이르러 

거의 그의 유례(類例)는 보존(保存)되지 않은 현상이라 하겠다.

수년전(數年前)에 충청남도(忠淸南道) 홍성군(洪城郡) 갈산면(曷山面) 동성리(東星里)라는 

마을에서 이 조대불통 가마를 실견(實見)하여 조사(調査)한 바 있으며 이것은 현재(現在)까

지 조사(調査)에 의하여 밝혀진 바 세계유일(世界唯一)한 양식구조(樣式構造)로서 이에 대

(對)하여 이미 고고미술(考古美術) 106, 107호(號)(1970년(年) 9월(月))에 간단(簡單)히 소

개(紹介) 한 바 있다.

이곳에서 조대불통에 대(對)한 기원문제(起源問題)를 고찰(考察)하여 본 바 있으며 당시 

1927년(年)에 이미 조사(調査)가 된 바 있는 충청남도(忠淸南道) 대덕군(大德郡) 유성면(儒

城面) 구암리(九岩里)에 소재(所在)하였던 조대불통 가마를 미처 조사(調査)를 못하였던중 

1971년(年)에 현지(現地)를 답사(踏査)한 기회(機會)가 있어 그곳을 조사(調査)한 바 있었

다.

이 구암리(九岩里) 옹기점을 조사(調査)함으로서 매우 귀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다름아니라 이곳에 마땅히 조대불통가마가 유존(遺存)되어야 하겠으나 사정(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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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러하지 않음을 발견(發見)하게 되었다.

조대불통가마는 1945년(年)을 전후(前後)하여 뺄불통가마로 개조(改造)하였다는 사실(事

實)이며 이에 따라 가마굴내에 설치(設置)되어 있는 설창도 마땅히 철거(撤去)되어야 할 것

이나 설창 시설(施設)만은 그대로 보존(保存)시킨 뺄불통 가마로 개조(改造)하였다는 사실

을 찾아 볼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설창”만을 그대로 보존(保存)시킨 것으로 미루어 보

아 뺄불통 내에 설창을 구비(具備)한 기원문제(起源問題)에 대(對)하여는 앞으로 이 조대불

통 가마와 연관(聯關)을 맺고 생각할 필요(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개량(改良)가마인 간(칸)가마를 들수 있다.

(8)칸(문)가마

칸가마라 함은 사기점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용가마로서 이는 경사진 언덕에 십여개(十

餘個)의 조그마한 시루가마 모양의 것을 불통에 연이어 일직선상(一直線上)으로 연속(連續)

시킨 것으로서 일명(一名) “노보리 가마”라고 칭(稱)하기도 한다. (사진 8)

이 가마는 사기(砂器)가마와 비슷한 외형(外形)과 내부(內部) 구조(構造)가 근사(近似)하다 

하겠으나 약간(若干)의 상이점(相異點)을 찾아 볼 수 있다.

사기(砂器)가마에 있어서는 각(各)간마다 부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칸가마인 개량 가마

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구조(構造)를 갖추어 있지 안다.

즉 이 개량가마에 있어서는 설창바닥면과 가마바닥이 그대로 연속(聯續)되어 있다.

가마 어깨부분을 살펴 볼 것 같으며 사기(砂器)가마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시설(施設)이 없

으나 이 개량가마에 있어서는 가마 어깨부분(部分)에 3개 내지 5개의 창솔구멍을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라 하겠다.

이 가마야 말로 아마도 뺄불통 가마와 사기(砂器)가마와의 절충식 가마로 볼 수 있다 하겠

다.

이상(以上)과 같은 개량식 가마가 가장 많이 산재(散在)한 지역(地域)은 주로 경상북도지

방(慶尙北道地方)과 강원도지방(江原道地方)의 동해안(東海岸)과 면(面)하고 있는 지역(地

域)에 한(限)해서 있으나 경북지방(慶北地方)에 있어서는 내륙지역일부(內陸地域一部)에서

도 그 예(例)를 찾아 볼 수 있다 하겠다.

이 개량식 가마가 옹기점에서 쓰여지기 시작(始作)한 년대(年代)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으

니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約) 20여년(餘年) 전(前)에 분덕지방에서 비로소 시작(始作)하였

다고 한다.

이 개량가마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현재(現在)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주군(蔚州郡) 온양

면(溫陽面) 남창리(南倉里)에서 옹기점을 경영(經營)하고 있는 허덕(許德)만씨에 의해서 비

롯되었다고 한다. 

허덕(許德)만씨는 원래 분덕에서 사기점(砂器店)의 자손(子孫)으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

면서 도공(陶工)인 대장이 되어 종사(從事)하다가 옹기업으로 전환(轉換)하여 마침내는 옹

기가마굴을 사기(砂器)가마로 대치하여 사용한데서 시작(始作)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차차 남(南)쪽으로 전파(傳波) 마침내는 울주(蔚州) 남창(南倉)옹기점을 중심으

로 넓은 지역(地域)으로 확대(擴大)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이상(以上)으로서 옹기점의 가마시설(施設)에 대(對)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필자(筆

者)는 한국옹기점 시설(施設)에 있어서 특(特)히 주목(注目)되는 몇가지의 사실(事實)을 찾

아 볼 수가 있다.

그 예(例)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地域)에 따라 가마의 특수성(特殊性)을 찾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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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니

1. 일반적(一般的)인 뺄불통 가마는 전라남도(全羅南道)를 위시하여 거의 전국적(全國的)으

로 이용(利用)되고 있다는 사실

2. 조대불통 가마는 충청남도(忠淸南道)와 전라북도일부지역(全羅北道一部地域)에 산재(散

在)하였다는 사실

3. 설창 가마양식(樣式)은 경기도일부(京畿道一部) 지역(地域)과 충청남도(忠淸南道) 지역

(地域)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事實)

4. 개량가마(칸가마)양식(樣式)은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와 강원도동해안(姜原道東海岸)을 

면(面)한 지역(地域)에 산재(散在)하였다는 사실(事實)

 등(等)의 사종(四種)이 한반도(韓半島)의 지역(地域)을 달리하여 지역(地域)의 특수성(特

殊性)을 드러 낸 것은 앞으로 논(論)한 기회(機會)가 있을 도공(陶工)들의 신앙문제(信仰問

題)와 부합됨을 볼 때 매우 귀중(貴重)한 자료(資料)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옹기제작술(製作術)에 있어서도 역시 여러 종류로 구분(區分)되는 만큼 좀더 

구체적인 논술(論述)을 가질 기회를 바라면서 옹기점의 시설(施設)에 대(對)한 고찰(考察)을 

맺기로 하겠다.

<page 47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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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7 사진(2)>

<page 49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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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0 사진>

<page 51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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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1 사진(2)>

<page 52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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